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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 접견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6/13, 목) 오전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해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

니다.

대통령은 어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특히 인프라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

이자 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

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간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하고,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분야 MOU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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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1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계속해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역내 및 글

로벌 이슈에 있어서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한 만큼, 이번 정상회

담의 후속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벡테노프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벡테노프 총리는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벡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탐사, 발굴, 제련,

활용 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약 700개의 한국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특별워킹그룹>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양국 간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류 촉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벡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고려인 동포들이 

계속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경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